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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3월 31일(일)

윤석열 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 -

-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31, 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22.4.17)부터 부활

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부활절 연합예배: 1947년 남산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이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온 

세상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개최

오늘 예배는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이철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며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축하 인사에서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

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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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

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

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예배에 앞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

회 백석 대표총회장),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회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

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

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습니다.​​<끝>


